
나운영 제2수상집  '독백과 대화' 제10부 수상  56

누워 침 뱉기

나    운   영

   

      「나는 한국에서 제일가는 음악가입니다. 나 이외에는 선배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 악단을 

이만큼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나올시다.」

    이것은 몇 해 전 우리나라 음악가가 외국에 가서 말한 멋진(?)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우리나라 작곡계는 황무지와도 같습니다. 연주 분야에 비해 작곡 분야는 적막한 느낌을 줄 뿐입니다.」

    이것은 두어 달 전 국내 잡지에 실린 어느 음악가의 발언 내용이다. 나는 이 두 글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

다. 전자는 외국에 가서 자기 자랑을 최대한도로 늘어놓았으나 결국은 여지없이 우리 악단을 국제적으로 망신시

킨 놀라운 망언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을 그는 아는지 모르는지 …

    자고로 제 자랑하는 사람 쳐 놓고 좀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외국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해 

줄는지는 미처 생각도 못 해 보고 그저 「내가 최고야」라고 떠들어댔으니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이럴 수가 있겠느

냐 말이다. 나는 외국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한국을 대표해서 온 사람도 아니요. 나는 한국의 제1인자도 아닙니다. 내 선배나 동료, 후배 가운데 유

능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당신네들이 나를 보고 한국 악단의 수준을 저울질할까 봐 두렵기만 합니

다.」

    이렇게 말한다면 남을 추켜세우는 통에 나까지도 덩달아 올라가는 법이고 한편 멋진 민간 외교가 될 수도 있

는 일이 아닌가? 후자는 우리 작곡 분야가 활발치 못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한 말인지 혹

은 자기만을 빼놓고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말은 작곡가를 도매금으로 깎아내린 매력 없는 말이라 아

니할 수 없다.

    물론 연주 분야에 비하여 작곡 분야가 뒤떨어졌다는 것을 나도 일단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연주와 작

곡은 그리 간단히 비교해서 말해 버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연주가는 주로 대학 시

절에 배웠던 외국곡만을 연주하고 있고, 우리의 새 작품은 거의 연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일 뿐만 아니라 더욱

이 우리 작곡가 편에서 볼 때 연주가들은 우리 작품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과 성의가 부족해서 우리 작곡

가들은 마치 고속도 촬영의 사진 모양으로 그들의 고속도 연주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단순히 연주는 

수준이 높고 작곡은 수준이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 더구나 우리 작

곡가들은 피땀 흘려 작곡해 놓고도 연주료를 물고 초대권을 뿌려 발표회를 하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야만 하니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 있는가?

    자업자득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작곡가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작곡 분야를 스스

로 깎아 내린다는 것은 동업 작곡가들에게 일격을 가한 데서 오는 일종의 통쾌감을 맛보기 위한 가장 졸렬한 생

각일 뿐만 아니라 멸종작업을 자행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지 않을 수 없다. 전자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후자는 자기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물론 우리 음악인, 우리 악단, 우리

나라를 욕되게 한 것이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꼴뚜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은 

물론  「누워 침 뱉기」와 같은 일이란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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